
박막형 알루미늄 전극 기술 개발
재료연구소 이혜문 박사팀 세계 최초 … OLED․태양전지에 활용

재료연구소가 습식공정으로 박막형 알루미늄 전극 제조기술을 개발했다.

재료연구소는 기능재료연구본부 이혜문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습식공정으로 박막형 알루미늄 전극 제조 기

술을 개발했으며, 90-150℃에서 1분 이내에 높은 전기전도성을 보유한 약 50-100nm 두께의 알루미늄 전극을

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12월26일 발표했다.

연구팀은 “알루미늄 입자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(AlH3)가 보통의 기압에서 수소로

쉽게 분해되는 특성을 이용했다”며 “액체 상태의 알루미늄 잉크(하이드라이드가 에테르에 녹아 있는 것)를 유

리 기판에 얇게 코팅해 건조시킨 후 가열해 둔 다른 기판에 도장을 찍듯이 접촉시키는 방법”이라고 밝혔다.

이혜문 박사는 “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진공증착 공정에 비해 공정비용 50%, 원료소재 비용 70%를 절감

할 수 있다”며 “알루미늄 전극이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OLED(유기발광 다이오드), 태양전지 등의 세계 시장규

모는 최근 급성장해 7000억원에 달하며 전자소자 회로기판까지 포함하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산

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얇은 막 형태의 알루미늄 전극은 전기․전자, 에너지, 통신 분야의 전자회로에 쓰이는 금ㆍ은ㆍ구리 등 비싼

소재를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<입는 컴퓨터>와 같이 유연성이 높은 전자회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

로 예상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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